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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5월 21일(화)에도 전날에 이어 KT 원주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��1기수 2일차 교육인 이날은 특히, 노동조합 간부교육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영섭 KT CEO가 특강을 진행해 조합간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. ��김인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에서 김영섭 대표는 “KT노동조합 역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간부교육 연단에 섰다고 들었다”고 운을 뗀 뒤 “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 강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김영섭 대표는 이어 ‘통즉불통 불통즉통(通卽不痛 不通卽痛)’ 즉 ‘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,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’는 동의보감의 구절을 인용하며 “기가 통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듯, 기업과 사회, 노사관계도 병들게 된다”며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. �이어 “노사가 아무리 다른 입장이라 한들, 마음의 손을 내민다면 못할 이야기, 감출 이야기, 풀지 못할 이야기가 무엇이겠느냐”고 반문한 뒤 “KT의 주인인 임직원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잘 되어야 무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��끝으로 “15대 집행부는 기존의 집행부와 다르게 향후 KT의 영광을 되찾는 씨앗을 뿌린 집행부로 남길 바란다”고 말한 뒤 “저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노사가 손 잡고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 나의 마음이자 믿음”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. �김인관 위원장은 “노와 사를 떠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파트너십의 기본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신 김영섭 대표께 노동조합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”고 화답했다. ��한편, 역량강화교육 1기 입소생들은 전날 9시까지 진행된 다소 빠듯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둘째 날 교육에 임하고 있다.











15대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�김영섭 대표 특강에 위원장 “존중과 소통의 리더십에 감사” 화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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